
<조선공산당 종파투쟁에 관한 보고>

연해주군관구 군사령관, 소연방 원수 메레츠코프 동지에게.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 위원, 상장 시티코프 동지에게.

새로 들어온 자료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들과의 대담에 따른 조선공산당 내 종파투
쟁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이영-정백 그룹의 특징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종파투쟁에서 상대편의 
종파활동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조선공산당 선전부’(이영)에서는 <프롤레타리아계급 앞에 박헌영의 종파활동을 폭로
함>이라는 제목의 삐라를 발행했습니다. 이 삐라에서 이영 일당은 박헌영이 이끈 ‘재조직위원
회’의 종파성을 비난하고 박헌영을 “자신의 노선을 유일하게 올바른 국제적 노선이라 간주하
는, 사악한 생각으로 가득찬 종파주의자”로 명명하면서, 조선의 노동자계급은 박헌영 동조자들
을 지지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동주의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단결을 위한 
조선공산당의 투쟁도 이영 일당은 ‘단결’에 대한 ‘미사여구’로 은폐된 ‘사악한 간계’로 부릅니
다. 이어서 삐라는 박헌영과 그 동조자들의 개량주의와 파벌근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삐라는 
조선의 멘셰비즘인 박헌영주의의 타파를 호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서울시 당위원회 선전부’ 서명과 <당 개혁 반대행위의 통일에 대해 노동자와 농민에게 고
함>이라는 제목이 붙은 또다른 자료에서 이영 일당은 좀 더 첨예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
니다.

이 ‘성명서’에서 그들은 박헌영과 그 동조자들의 분열적 행위 및 해당(解黨)사상*, 그리고 
반(反)혁명을 비난합니다. 이영 일당이 ‘개량주의, 경제주의, 관념론’이라고 성격 규정한 ‘총정
치노선에 대한 결의’가 이들 특유의 공격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의 단결 문제로 되돌아와서 이영 일당은 박헌영 지지자들이 “낡은 종파 전술과 행위의 무
원칙성을 보여줌으로써 당 결성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레닌적 단합과 통일
된 종산주의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명서’는 “종파주의 귀신들! 너희는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현명한 인민은 결코 속일 수 없
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인민 대중들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영-정백 그룹은 자기편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
습니다.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인 권오직과 정정호(Тэн Ден-хо)의 말에 따르면, 이영 
일당은 전에는 정치적으로 변덕스런 인텔리 및 청년층 일부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으
나 현재는 이 당원들마저도 그들을 저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 일당은 자신들의 선전에서 자주 소련을 예로 들어 논쟁한다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 혁명의 필연성을 부정하면서, 비합법적인 혁명적 정당을 해산하고 합법적인 개량주의 정당을 결성하
자는 주장-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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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소련의 삶을 과도하게 핑크빛으로 그리면서 소비에트의 현실을 왜
곡하고 있고, 이는 당연히 일정한 해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영 그룹이 45년 9월 
24일 서울에서 발행한 <소연방 노동자와 농민의 삶>이라는 팜플렛을 보면 필자 정정재(Ден 
Ден-Зай)는 소연방 기업소의 1일 노동시간이 총 6시간이고 농민들은 6~8시간 일을 하며, 기
업소 노동자들은 자기 공장의 노동자들 가운데서 직접 공장장을 뽑고, 일반 노동자들은 옷을 
거의 무상으로 얻기 때문에 30~60벌의 의복을 갖고 있으며 집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 또 
임신한 여성 일꾼과 여성 콜호스원 들은 출산 전후로 6개월의 휴가를 쓰며, 콜호스원들은 암
소 5마리, 돼지 5마리씩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팜플렛 전체가 그런 
생각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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